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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결 제2008-15-042호

사 건 명 하나로텔레콤(주)의 자사 포털사이트 무단가입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0711조사041

피 심 인 하나로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번지
          대표이사 조  신 (전화 : 02-6266-4510)

주     문

1.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가입자(이하 “초고속가입자”) 동의 없이 아이디
(이하 “ID”)를 임의로 생성하고 자사(自社) 포털사이트인 하나포스
닷컴사이트(이하 “하나포스닷컴”)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와 본인확인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5㎝ 이상 또는 5단×12㎝ 이상의 크기로 2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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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초고속가입자 동의 
없이 ID를 임의로 생성하고 하나포스닷컴에 가입시킨 초고속가입자를 
해지하고, 가입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초고속가입자 정보를 하나포스닷컴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14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거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1999. 4. 1.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도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매출액은 10,978억원이며, 
2007년 12월말 현재 가입자 수는 3,658,115명이다.

<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가입자수 2,741,165 2,764,397 3,612,749 3,658,115

매 출 액 910,809 888,652 1,095,026 1,097,881

   ※ 자료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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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말 현재 가입자 수는 3,624,628명으로 전체시장의 24.2%를 
차지하고 있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 현황 > (단위 : 명)

구 분 KT 피심인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기타
(SO, 별정 등) 합  계

가입자수 6,627,175 3,624,628 1,822,780 2,896,192 14,970,775

점유율 44.3% 24.2% 12.2% 19.3% 100%

  ※ 자료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하나포스닷컴 ID 생성 및 요금체납처리 절차 현황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D 생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D(Identification)란 초고속가입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상의 초고속가입자 인증과 고객

관리를 위해 생성된 고유 식별번호로서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초고속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청시 가입신청서상에 ID를 
신청하여 피심인이 초고속가입자의 ID를 부여하거나, 초고속가입자의 
신청없이 피심인이 직접 가상의 ID를 생성하였다.

2006. 10월까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D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입력사항으로 초고속가입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할 때 반드시 ID를 신청
해야하고, 이에 따라 피심인이 ID를 부여하였다.

2006. 11.˜2007. 9월 기간 중에는 ID를 신청한 가입자에 한해서만 
피심인이 ID를 부여해 주고, ID를 신청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가상의 ID 형태로 임의 생성하여 관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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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월부터는 초고속가입자 선택 없이 피심인이 가상의 ID 
형태로 임의 생성하여 관리하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피심인이 
ID를 부여하였다.

(2) 하나포스닷컴 ID 생성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D를 자사의 포털사이트 “하나포스
닷컴”의 ID로 생성하고, 동 사이트를 통해 이용약관상의 이메일, 웹스
토리지, 영화, 만화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포스닷컴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초고속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서상에 성명, 주민번호, 
ID 등 고객정보를 작성하면, 피심인은 초고속가입자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초고속가입자의 정보는 피심인의 전산시스템과 하나포스닷컴의 
고객관리 시스템간 전용회선으로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하나포스닷컴
으로 전송되고 하나포스닷컴의 고객관리 DB서버에 자동으로 등록됨
으로써 하나포스닷컴 ID가 생성된다.

(3) 피심인의 이용약관 규정

피심인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고, 하나포스닷컴 가입을 위해서는 동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ID를 직접 생성하여 가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하나포스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에 규정하고 있다.

(4) 요금체납업무 처리절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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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은 체납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서 체납금액이 5만원 이상인 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였다.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이후에도 2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직권해지 시킨 후 ○○신용정보(주)외 2개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요금체납자 처리 절차 >

요금미납
→
서비스

이용중지 →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록
→
직권해지
→
채권추심 

위  탁

(M) (M+2개월) (M+4개월) (M+5개월)

다만, 2007년 8월부터는 요금체납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신용정보(주) 등 채권추심업체에 바로 제공하였다.

연체정보의 제공 이전에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으로는, 체납자의 
E-mail과 요금청구서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될 예정이라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상담원을 통해 체납자와 전화통화(이하 “TM")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

다. 하나포스닷컴 무단가입 및 명의도용으로 인한 추심피해 사례

초고속가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포스닷컴 회원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ID가 유출되어 이용자도 모르는 결제 요금이 청구되거나, 명의
도용을 당한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요금체납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타사업자의 서비스 가입에 제한을 받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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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007. 10월 기간중에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 명의 도용과 관련
하여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접수 건수가 총 629건이고, 

이중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하나포스닷컴 ID도용(무단가입)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 접수 건수가 89건,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체납과 
관련하여 채권추심 등의 피해접수 건수는 61건이었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의 하나포스닷컴 무단가입 관련

(1) 초고속인터넷 ID 임의생성 여부

피심인의 수도권 4개(강남, 강북, 수도권남, 수도권북) 본부에서 2004. 
1. 1˜2007. 10. 31 기간 중에 모집한 초고속가입자 1,597,549건을 
대상으로 ID 임의생성 여부에 대하여 전산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 1. 1˜2007. 10. 31 기간의 초고속가입자 1,597,549건 중에서 알기 
쉬운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규칙적인 임의번호 등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489,663건의 ID를 임의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t-서비스번호 : t-(하이픈)과 서비스번호로 조합된 ID(예시 : t-0111289003)

※ 생년월일 : 문자열과 생년월일로 조합된 ID(예시 : a550828)

※ 임의번호 : 문자열과 임의번호 또는 전화번호로 조합된 ID(예시 : htigs0006)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07,886건에 대해서는 불규칙적으로 조합된 형식의 
ID로서 각 건별로 임의생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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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이 초고속가입자의 ID를 임의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89,663건에 대한 ID 형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서비스번호 형식의 
ID가 304,223건으로서 전체의 62.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자열과 임의번호 또는 전화번호로 조합된 형식의 ID가 150,971건
(30.8%), 문자열과 생년월일로 조합된 형식의 ID가 34,469건(7.1%)이었다.

   < 피심인의 수도권본부 ID 임의생성 전산자료 분석결과 >
(단위 : 건)

구 분 강남 강북 수도권남 수도권북 계

초고속가입자수 416,882 394,212 393,621 392,834 1,597,549

t-서비스번호 67,862 84,121 71,788 80,452 304,223

문자열+임의번호 조합 52,643 36,640 26,674 35,014 150,971

문자열+생년월일 조합 6,712 9,189 7,001 11,567 34,469

소계 127,217 129,950 105,463 127,033 489,663

특히, 피심인이 가상의 ID라고 주장하는 t-서비스번호 형식의 
ID(304,22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심인은 2006. 1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신청당시 ID를 신청하지 않은 초고속가입자 304,223건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t-서비스번호 형식의 ID를 임의로 생성하였다.

※ t-서비스번호 형식 ID는 가입자의 신청없이 사업자가 생성하는 ID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청시 ID 신청이 필수 입력사항이었던 ‘06. 10월까지는 t-서비스번호 형식 

ID는 생성되지 않았다.

문자열과 임의번호(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조합된 형식의 ID(185,440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고속가입자가 직접 가입신청서상에 ID(패스
워드 포함)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정보로 조합된 
복잡한 형식의 ID를 신청하는 반면, 일반적인 가입자가 신청한 ID
형식과는 달리 알기 쉬운 단순한 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으로 

구성된 185,440건의 ID는 피심인이 임의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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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심인은 초고속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할 때 반드시 
ID를 신청하거나, 이메일 계정을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위탁영업점에 이메일 계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위탁영업점으로 하여금 초고속가입자의 ID와 이메일 계정을 임의로 
생성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피심인은 2006. 10월까지는 초고속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신청
할 때 반드시 ID를 신청해야만 전산시스템 등록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2006. 11월부터는 ID를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
서만 ID를 부여해 주었으나, 초고속가입자의 이메일(e-mail) 계정을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의 위탁영업점에게 초고속가입자의 이메일 계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메일 계정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이메일 계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패널티를 적용하였다.

※ 이메일(e-mail) 계정 수수료 정책(2007.5월)
 - 이메일 청구 적용고객 : 유치수수료+3,000원

 - 이메일 청구 미적용고객 : 유치수수료-2,000원

※ 위탁영업점 무단 ID생성 사례1

2006. 3월경 초고속가입자 이○○는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가입신청서상
에는 ID가 a+주민번호(6자리), 패스워드가 b+주민번호(7자리) 기재되었으나, 본인서명이 없

었고, 하나포스닷컴 전산시스템상에도 ID가 a+주민번호(6자리)로, 이메일(e-mail) 계정이 

ID@hanafos.com으로 등록되었다.

※ 위탁영업점 무단 ID생성 사례2

2006. 3월경 초고속가입자 임○○는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가입신청서상
에는 ID가 a+주민번호(6자리), 패스워드가 b+주민번호(7자리) 기재되었으나, 본인서명이 없

었고, 하나포스닷컴 전산시스템상에도 ID가 a+주민번호(6자리)로, 이메일(e-mail) 계정이 

ID@hanafos.com으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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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알기 쉬운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규칙적인 임의번호 등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489,663건 중 T-서비스 번호 형식의 ID(304,223건)는 
초고속가입자가 ID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피심인이 직접 생성한 것이므로 
임의 생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외 문자열과 임의번호(전화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조합된 형식의 
ID(185,440건)는 일반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정보로 조합된 복잡한 형식의 
ID와 달리 알기쉬운 규칙적인 번호 등의 조합이므로 임의 생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초고속가입자 동의 없는 하나포스닷컴 회원가입 여부

피심인의 수도권 4개 지사에서 2004. 1. 1˜2007. 10. 31 기간 중에 모집한 
초고속가입자 1,597,549건을 대상으로 가입자 동의 없이 하나포스닷컴 
회원가입 여부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 1. 1 2̃007. 10. 31 기간에 ID를 임의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고속
가입자 ID와 하나포스닷컴 가입자 ID가 동일한 ID를 가입자 동의 없이 
하나포스닷컴에 회원가입된 것으로 판단(479,607건)하였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D가 임의생성된 것으로 추정된 이상 이와 동일한 하나포스닷컴 

ID도 임의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가입자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하나

포스닷컴에 가입자 동의없이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심인의 하나포스닷컴 회원가입 전산자료 분석결과 >
(단위 : 건)

구 분 하나포스닷컴 가입내역

t-(하이픈)+서비스번호 296,637

문자열과 임의번호, 생년월일 조합 182,970

계 47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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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심인이 하나포스닷컴 접속(로그인)이 불가능하므로 회원가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t-서비스번호 형식의 ID(296,63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심인은 초고속가입자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하나포스닷컴으로 전송하고 하나포스닷컴의 고객관리 DB
서버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실제 하나포스닷컴 고객관리 시스템상에는 t-서비스번호 형식의 ID에 
대한 초고속가입자의 이메일 계정을 하나포스닷컴 이메일 계정으로 

설정된 227,910건을 확인하였다.

한편, t-서비스번호 형식의 ID를 다른 ID로 변경된 76,313건의 내역을 살펴
본 바, ID 임의생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전화번호 또는 생년
월일, 규칙적인 임의번호 등으로 조합된 ID가 1,378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서비스 번호 형식의 ID도 하나포스닷컴 ID로 자동등록 되고, 
이메일 계정이 생성되는 등 하나포스닷컴 서비스가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고, 실제 피심인이 임의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ID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하나포스닷컴 서비스에 
가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 피심인의 가상(t-서비스번호)의 ID 변경 내역 > (단위 : 건)

구분 강남 강북 수도권남 수도권북 계

전체 변경건수 18,285 20,204 20,034 17,790 76,313

서비스번호 29 28 22 33 112

문자열+임의번호 조합 156 176 193 257 782

문자열+전화번호 조합 50 76 43 269 438

문자열+생년월일 조합 7 7 20 11 45

계 242 287 279 570 1,378

※ 사례1

2007. 8월경 초고속가입자 이○○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D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피인지인은 가상ID(t-0121929862)를 생성하고, 이후 하나포스닷컴 접속(로그인)이 가능한 

"a+전화번호" 형식의 ID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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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2006. 10월경 초고속가입자 조○○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D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피인지인은 가상ID(t-0106532445)를 생성하고, 이후 하나포스닷컴 접속(로그인)이 

가능한 "t0106532445" 형식의 ID로 변경하였다.

문자열과 임의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조합된 형식의 ID(182,970건)에 대한 
하나포스닷컴 가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피심인은 초고속가입자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하나포스닷컴으로 
전송하고 하나포스닷컴의 고객관리 DB서버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하나포스닷컴 고객관리 시스템상에도 초고속가입자의 ID, 이메일 계정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포스닷컴에서 접속
(로그인)도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사례1

2006. 3월경 초고속가입자 안○○는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가입신청서상에는 ID가 

a+주민번호(6자리), 패스워드가 b+주민번호(7자리) 기재되었으나, 본인서명이 없었고, 하나포스닷컴 

전산시스템상에도 ID가 a+주민번호(6자리)로, 이메일(e-mail) 계정이 ID@hanafos.com으로 등록되었고, 

하나포스닷컴 접속(로그인)도 가능하였다.

※ 사례2

2006. 3월경 초고속가입자 홍○○는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가입신청서상에는 ID가 

a+주민번호(6자리), 패스워드가 b+주민번호(7자리) 기재되었으나, 본인서명이 없었고, 하나포스닷컴 

전산시스템상에도 ID가 a+주민번호(6자리)로, 이메일(e-mail) 계정이 ID@hanafos.com으로 등록되었고, 

하나포스닷컴 접속(로그인)도 가능하였다.

따라서, 문자열과 임의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조합된 형식의 ID는 하나
포스닷컴 ID로 자동등록 되고, 동 ID로 실제 하나포스닷컴에 접속
(로그인)도 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하나포스닷컴에 가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나포스닷컴을 소개하는 자료에는 피심인의 초고속가입자 전체를 
하나포스닷컴 회원으로 포함하여 홍보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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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드림의 하나포스닷컴을 소개하는 홍보자료(2008. 4. 25)에는 현 회원수 980만명
(하나로텔레콤 위탁서비스 고객 370만명 포함), 여기서 하나로텔레콤 위탁서비스 고객 

370만명은 피심인의 초고속가입자 수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문자열과 임의번호 또는 생년월일로 조합된 형식의 ID뿐 만 
아니라 T-서비스 번호 형식의 ID도 실제 하나포스닷컴의 가입자 ID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므로 초고속가입자의 동의 없이 하나포스닷컴에 
가입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입신청서류상의 가입자 동의여부

피심인이 수도권지사에서 2004. 1. 1˜2007. 10. 31 기간중에 모집한 
초고속가입자에 대한 가입신청서 2,606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가입자 
서명 등 동의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에서 64건(2.5%)만 가입신청서에 가입자가 서명한 건수이고, 
나머지 2,542건(97.5%)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서에 가입자 서명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입신청서류상 가입자 동의여부 조사결과 >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조사대상 666 491 1,064 385 2,606

가입자 동의
(비율)

6
(0.9%)

1
(0.2%)

4
(0.4%)

53
(13.8%)

64
(2.5%)

가입자 미동의
(비율)

660
(99.1%)

490
(99.8%)

1,060
(99.6%)

332
(86.2%)

2,542
(97.5%)

피심인의 위탁영업점은 대부분이 전화마케팅(TM)을 통하여 초고속
가입자를 유치하였기 때문에 초고속가입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실제 피심인의 수도권 4개 지사에서 2004.1˜2007.10월 기간 동안 
1,597,549건의 가입자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신청서류 보관건수가 
전체 약 8만 여건(5%)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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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4개 지사 순천집중센터 보관건수 산출(추정) : 428권x200건=85,600건

※ 사례1
2006. 3월경 초고속가입자 이○○는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가입신청서상에는 ID가 
a+주민번호(6자리), 패스워드가 b+주민번호(7자리) 기재되었으나, 본인서명이 없었다.

※ 사례2
2006. 3월경 초고속가입자 임○○는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가입신청서상에는 ID가 
a+주민번호(6자리), 패스워드가 b+주민번호(7자리) 기재되었으나, 본인서명이 없었다.

따라서, 피심인의 초고속가입자의 하나포스닷컴 가입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가입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가입신청서 보관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보관된 가입신청서에도 가입자의 동의서명이 거의 
없으므로 피심인이 하나포스닷컴에 무단가입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심인의 연체정보제공시 본인 미확인 관련

(1)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 제공현황

피심인은 2004년˜2007년 10월까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794,951
건을 등록하였으며, 신용정보업자에게 1,014,564건을 제공하였다.

< 요금연체정보 제공 내역 >
(단위 : 건)

구 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2004년 265,382  200,370

2005년 206,252  183,172

2006년 211,825  318,034

2007년 111,492  312,988

합  계 794,951 1,014,564

※ 상기 건수는 피심인의 모든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것으로서, ‘07년도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체에 제공된 초고속인터넷관련 요금연체자 비율(신용정보집중기관 :

67.9%, 신용정보업자 :76.5%)을 적용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요금체납관련 신용정보집중

기관 제공은 539,771건, 신용정보업자에게는 776,141건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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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금연체정보 제공전 본인여부 확인 현황

피심인이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 ①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연체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체납자의 

등록된 이메일로 통보하고, ②동일한 내용을 요금청구서에 기재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③상담원을 통한 전화안내를 겸하고 있다.

이메일 및 요금청구서의 경우 요금연체정보가 제공된 전체 대상자 대부분
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상담원이 직접 전화통화(TM)하는 경우는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 요금연체정보 제공 전 본인여부 확인 내역 >
(단위 : 건, %)

구 분
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위탁업체

대상 e -mail 청구서 유인 TM 대상 e -mail 청구서 유인 TM

2004년 265,382 264,111(99.5)
264,217
(99.5)

139,012
(52.4) 200,370 -

200,370
(100)

73,091
(36.5)

2005년 206,252 202,572(98.2)
206,248
(100)

93,385
(45.3) 183,172 -

183,172
(100)

80,467
(43.9)

2006년 211,825 209,016(98.7)
211,824
(100)

104,459
(49.3) 318,034

13,893
(4.4)

318,022
(100)

97,865
(30.8)

2007년 111,492 110,543(99.1)
111,492
(100)

66,625
(59.8) 312,988

122,991
(39.3)

312,978
(100)

150,366
(48.0)

합 계 794,951 786,242(98.9)
793,781
(99.9)

403,481
(50.8) 1,014,564

136,884
(13.5)

1,014,542
(100)

401,789
(39.6)

E-mail 통보와 요금청구서상 안내메시지 발송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
요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다.

< 이메일과 청구서상 안내메시지 내용 >

o 고객님 청구일 기준 체납되어 있으니 0월 00일 까지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o 납입기한까지 미납하실 경우 0월 00일 전후로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산

업협회등)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연체자로 등록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고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한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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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담원이 요금체납자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신용정보집중
기관 등에 등록됨을 안내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확인 
여부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을 한 후, 납기일 이전 납부 독촉과 병행하여 
미납할 경우 연체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안내만을 하고 있다.

< 미수 관리 고객 응대 스크립트 >

안녕하십니까? 하나로 텔레콤 OOO 입니다.

실례지만, OOO 고객님 맞으십니까? (본인 또는 가족관계 확인 필수)

저희 하나로텔레콤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전화) 미납요금 관련으로 

연락드렸는데,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현재 결제가 어려우시더라도 미결제 되시면 통신협회에 등록 되어, 유□무선 전화(휴대폰)

가입 및 인터넷 가입시 불편을 겪을 수 있음으로 빠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또는 일부라도 

결제처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중 문의사항이나 변경된 내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10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체담당 OOO 였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채권추심위탁등록 안내의 경우 통신협회 등록 문구 대신 채권추심에 의뢰됨을 안내
하고 있다.

실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요금연체정보가 제공된 체납자에 대한 전화
통화 내용 녹취물을 확인한 결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대상자 82명 
중 3명에 대해 요금체납정보가 제공될 것을 안내하였으며, 그 중 2명(2.4%)이 
본인, 1명은 배우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채권추심업체에 위탁된 대상자 30명 중 8명(26.6%)만 본인과 통화하였고, 
3명은 가족 등에게 안내하였다.

< 전화 안내의 본인전달 여부 > (단위 : 건, %)

구  분
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위탁업체

전  체
대상자

전화
안내

본인
전달

타인
전달

전  체
대상자

전화
안내

본인
전달

타인
전달

2004년 265,382 139,012 83,893(31.6) 55,119 200,370 73,091
43,575
(21.7) 29,516

2005년 206,252 93,385 55,576(26.9) 37,809 183,172 80,467
43,720
(23.8) 36,747

2006년 211,825 104,459 65,618(30.9) 38,841 318,034 97,865
59,455
(18.6) 38,410

2007년 111,492 66,625 40,329(36.1) 26,296 312,988 150,366
89,390
(28.5) 60,976

합 계 794,951 403,481 245,416(30.8) 158,065 1,014,564 401,789
236,140
(23.2)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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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본인에게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예정임을 안내
인터넷요금 미납으로 ‘07.7.15.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김OO 본인에게 ’07.6.11. 전화통화를 

통해 미납요금 납부독려와 함께 미납시 서비스 중단 및 통신협회에 연체등록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 <사례 2> 배우자에게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예정임을 안내

인터넷요금 미납으로 ‘07.7.15.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최OO에게 ’07.6.11.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배우자가 전화를 받았으며 배우자에게 미납요금 납부독려와 함께 미납시 서비스 

중단 및 통신협회에 연체등록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추가적 연락은 없었다.

또한 전화통화의 상대방이 본인일 경우 외에, 배우자 또는 가족 등을 
통한 간접전달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추가적 연락을 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고 있었고, 본인과의 통화시에도 미납시 연체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쳤다.

< 사례 1의 실제 통화내역 >

상담원 : 하나로텔레콤 OOO입니다. 실례지만 김OO고객님 본인 맞으십니까?

체납자 : 네 (본인확인의 절차 끝)
상담원 : 저희 하나로텔레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전화요금이 통장에 잔고부족으로 미납된 요금과 이번달 요금 포함해 

116,328원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자동이체계좌가 OO은행 맞습니까?

체납자 : 네

상담원 : 18일과 25일날이 정상출금일이구요 혹시 미납이 될 경우 28일날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다음달 15일경 통신협회와 한국신용정보에 연체등록 예정일이어서 안

내전화 드렸습니다. 잔고확인이 어려우시다면 무통장입금이나 카드로도 결제 가능

하고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편리하게 요금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신청해 드릴까요?

체납자 : 아니 그건 그냥 놔두세요

상담원 : 아 그러세요.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106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E-mail 통보와 요금청구서상 안내메시지 발송은 체납요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절차상 일방적인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상담원을 
통한 전화통화는 실제 본인과의 통화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본인

과의 통화시에도 미납시 추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안내만을 하고 있으므로 연체정보가 제공되는 이용자와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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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의 하나포스닷컴 무단가입 관련

피심인은 초고속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D를 
임의로 생성하고, 동 ID를 하나포스닷컴 시스템과 연동하여 하나포스
닷컴 ID에 자동 등록함으로써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포스닷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

므로, 이는 이용자의 하나포스닷컴 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이용자의 원하지 않는 가입 정보가 생성□
유출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초고속가입자 동의 없이 ID를 임의로 생성하고 하나
포스닷컴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항 <별표3> Ⅳ-2호-가목에 해당되어 동 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심인의 연체정보제공시 본인 미확인 관련

피심인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요금
청구서와 E-mail을 통해 연체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전화를 통해 
단지 본인확인 여부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을 하였으므로 해당 서비스 
이용자와 연체정보가 제공되는 이용자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명의도용을 당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 추심을 
당하는 등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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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심인이 본인확인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항 <별표3> Ⅳ-4호-가목에 해당되어 동 법 제36조의3(금지
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초고속가입자 동의 없이 ID를 임의로 생성하고 하나포스
닷컴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와 본인확인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5㎝ 이상 또는 5단×12㎝ 이상의 크기로 2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초고속가입자 동의 
없이 ID를 임의로 생성하고 하나포스닷컴에 가입시킨 초고속가입자를 
해지하고, 가입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초고속가입자 정보를 하나포스닷컴에 자동으로 등록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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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7조의2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적용 여부

본 건 위반행위(2004. 1. 1˜2007. 10. 31)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구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23호) 시행일인 2007. 6. 
17에 걸쳐 있는데, 동 기준 부칙 제3항은 “이 고시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본 건은 위반행위 대부분이 동 기준 시행일 전에 이루어져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피심인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소급입법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기준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구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거 과징금을 산정토록 한다.

나. 기준금액

동법 제37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 및 제13조의2에 
의거한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
년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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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출액(억원) 연평균매출액

(억원)
과징금 부과 상한액

2005년 2006년 2007년 비율 금액(백만원)

8,809 10,785 10,287 9,960 1% 9,960

또한, 구 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거 역진
체감법에 따른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9천9백만원이다.

※ 역진체감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 : 매출액을 10억원, 100억원, 1,000억원, 
1조원 단위로 구분한 후 10억원을 기본단위매출액으로 하고 10억원 이하는 전기
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2에 의한 상한비율을 곱하고, 10억원 이상은 
각 단위초과시마다 상한비율에 계속 역진체감비율을 곱한 비율을 다시 곱한 금액들을 
기본단위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다. 과징금 결정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① 하나포스닷컴 
무단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부과기준금액 9천9백만원으로 결정하고,

②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부과기준금액에서 약 50%를 감경한 4천9백만원
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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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 6. 24.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송 도 균 (인)

위    원 이 경 자 (인)

위    원 이 병 기 (인)

위    원 형 태 근 (인)


